
해외출장 보고서
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(PAA) 2026 Annual Meeting 참석 결과 보고

1. 출장 개요

출장자 김조은 (Joeun Kim)

출장기간 2026. 5. 5 – 5. 9 (4박 5일간)

출장지 America's Center Convention Complex, St. Louis, Missouri, USA

출장목적 2026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Meeting 참석

□ 세부 목적:

- 논문 발표 (2편)

- READI 네트워킹 미팅 참석

- IUSSP Panel Steering Committee 회의 참석

- 인구학·젠더 연구 분야 네트워크 확대 및 공저자 미팅

2. 활동 내용

□ Presentation 1 (구두 발표)

○ 발표 정보

제목 Rising Male Singlehood and Male Victimhood Sentiment in Spain

일시 2026. 5. 7 (목) 09:30 – 10:45

세션명 Experimental Methods in Studying Union Formation and Dissolution

발표형식 Oral Presentation

장소 Room 265



Discussant Shiro Furuya (Harvard University)

Chair Yiang Li (University of Chicago)

○ 주요 내용 요약

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젊은 남성들 사이의 반페미니즘 백래시(antifeminist backlash)

가 심화되고 있다. 기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반응으로 설

명해왔으나, 평등주의 규범이 정착된 사회에서는 여성의 진보가 자동적으로 젠더 백래시

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. 본 연구는 남성의 미혼율 상승(male 

singlehood)을 반페미니즘 정서의 핵심적이면서도 기존에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동인

(driver)으로 제시한다.

스페인 25–39세 남성 1,064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실험(vignette experiment)을 활용

하여, 고용기회, 가사 분담, 파트너십 전망에 대한 위협 인식이 반페미니즘 태도(남성 피

해의식 이데올로기)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. 분석 결과, 파트너십 기회에 대한 위협 

인식이 반페미니즘 정서를 강화하는 반면, 고용 및 가사 영역에서의 위협 인식은 유의미

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인구학적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에서 이 

효과가 증폭됨을 확인하였다. 이는 현대 반페미니즘을 경제적 지위나 성역할에 대한 불

안이 아닌, 남성 정체성의 기반을 이루는 인구학적 동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해석하는 

시도이다.

□ Presentation 2 (플래시 발표)

○ 발표 정보

제목 Understanding Determinants of Voluntary Childlessness

일시 2026. 5. 7 (목) 15:15 – 16:30

세션명 Flash: Gender, Families, and Unpaid Labor

발표형식 Flash Presentation

장소 Room 103

Chair Anita Li (U.S. Census Bureau)



○ 주요 내용 요약

본 연구는 공적·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한 젠더 배치가 여성의 무자녀(childlessness) 의

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, 젠더 형평성 이론의 설명력을 검토한다. 2024년 중국, 

일본, 한국, 스페인, 스웨덴, 미국 6개국 여성 9,4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크로스내셔널 

비네트 실험을 활용하였으며, 노동시장 평등, 가사 분담, 직장 내 지원, 사회적 규범을 달

리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분석하였다.

분석 결과, 동아시아의 경우 출산이 결혼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적 맥락 하에서 불평등

한 가사 분담이 무자녀 의향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'불완전한 제

2의 성 혁명' 테제(incomplete second gender revolution thesis)의 타당성을 지지한다. 

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가정 내 불평등보다 제도적·직장 내 지원이 출산 결정에 더 중심

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무자녀의 경로가 문화적 맥

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, 글로벌 차원에서 무자녀 선택이 증가하는 이면에 젠더 불

평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동함을 시사한다.

□ 네트워킹 미팅 참석

○ READI (Research in East Asian Demography and Inequality) 네트워킹 미팅

- 주최: James Raymo (Princeton University), Yu Xie (Princeton University)

- 동아시아 인구학 및 불평등 연구자들 간의 학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협력 

방안 논의

○ IUSSP Panel Steering Committee 회의

- IUSSP 저출산 패널의 향후 학술대회 개최 가능성 및 추진 방향 논의

- 저출산 현상(TFR 2.1 미만)이 전 세계 고소득 국가뿐 아니라 중·저소득 국가로도 

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는 IUSSP 차원의 공동 대응 방향 수립

- 극우 정부의 강압적·차별적 출산장려 정책이 재생산 건강, 젠더 규범, 이민 혐오 

등에 미치는 해악을 학술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협력 연구 체계 구축 방향 논의

- 인권 보호, 인구 건강·복지 증진, 젠더·인종 평등 원칙에 기반한 대안적 접근법 

제시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추진 계획 공유



3. 종합 의견

- 이번 PAA 학술대회 참석을 통해 인구학 및 젠더 연구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

파악하고, 주요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음

- 두 편의 논문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동료 학자들의 피드백을 

획득하였으며, 향후 논문 수정·발전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음

- READI 미팅 및 IUSSP Steering Committee 참여를 통해 동아시아 인구학 연구 

네트워크 및 국제 공동 연구 협력 기반을 확충하였음

- 2027년 KDI School 주최 미니 컨퍼런스 관련 잠재적 협력 기관 및 연구자 발굴 

활동도 병행함


